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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부터 본 회는 상근 부회장 선임을 위한 제4차 이사회 및 총

회를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정관 제15조(임원의 선임), 제19조(이

사회), 제9조(총회), 제11조(총회의 의결방법), 제34조(서면결의) 

등에 의거하여 진행된 이사회에는 총 29개사(전체)가 참여하였

고 총회에는 총 68개사(총106개사 중)가 참여하여 안건이 가결되

었다. 결과에 따라 오세헌 상근 부회장이 7월 3일부터 근무를 시

작하였다.

6월 29일 반포에 위치한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중소기업청장

과의 VC업계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업계 참가자는 본 회 이용성 

회장을 포함, 이사사 18개사 및 사무국 임원 등이 참여하여 최근 

정부조직 등의 변화에 따른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청에

서는 주영섭 청장과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이 참석하였다. 조찬으

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였고 이

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통해 앞으로의 업계의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

제4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 

중소기업청장과의 VC업계 간담회 개최

● 오세헌 상근 부회장 주요 약력 ● 

학력 : 충남대 기계공학 박사(’05)

경력(중소기업청)

• 사무관(2000~2006) : 기술개발과, 기술개발팀, 혁신인사기획팀 등

• 서기관(2006~2015) : 중소서비스기업과장, 기술협력보호과장 등

• 부이사관(2015~2017) : 경기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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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본 회는 지난 6월 27일 서울 삼성동 소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

텔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 회장단 및 출입기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

하였으며, 최근 벤처투자 시장동향과 창투사 우선손실충당 문제

점 및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고, 2017 바이오 투자 동향 및 전망

(KB인베스트먼트 신정섭 본부장), 해외 투자제도 비교(법무법인 

이후 이종건 대표변호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장은 “새 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중소벤처

기업부 승격, 다양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 그리고 4차산업혁

명이라는 흐름은 벤처캐피탈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며, 

“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규제, 제도적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

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규투자 3조 원, 운

영자산 30조 원 시대에 걸맞은 성숙하고 선진화된 벤처투자 생

태계를 형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성 회장은 “벤처캐피탈의 산업적 역할이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벤처캐

피탈업계의 성과가 벤처 전반으로 확대되어 국내 벤처생태계의 

혁신 역량을 확충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며 언론인들에게 협

조를 요청했다.

➊ ➋ 이용성 회장 - 인사말

➌ 장일훈 팀장 - 우선손실충당 문제점 및 개선방안

➍ 신정섭 본부장 - 2017 바이오 투자 동향 및 전망

➎ 이종건 대표변호사 - 해외 투자제도 비교

➊

➌

➎

➋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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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창투사 및 회원사 방문서비스 실시

KVCA 소식

본 회는 지난해부터 신규등록 창투사를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다. 업계에 처음 진출한 회사의 애로사항이나 문

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협회 회원서비스 내용을 안내한다. 6월에

는 2016년 4월에 등록하고 관악구 봉천동에 자리잡은 스프링캠

프를 방문하여 약 1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신규창투사 이

외에도 본 회 회원사의 적극적인 회원활동을 독려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회원사 방문서비스도 동시에 실시하는 중이

다. 이번 달에는 데일리벤처투자와 이후인베스트먼트를 방문하

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회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

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

정이다.

방문일자 회사명 비    고 

6.15 데일리벤처투자 회원사

6.21 스프링캠프 비회원사

6.29 이후인베스트먼트 회원사

데일리벤처투자

심재인 대표(좌), 본회 김형수 전무(우)

이후인베스트먼트

박철 대표, 이동희 부사장(좌), 본회 김형수 전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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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벤처창업대전 정부포상 신청안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인 우수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을 발굴 · 격려하기 위한 「2017 벤처창업대전」의 정부포상 신청 ·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벤처캐피탈과 투자지원 분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니 

‘투자 활성화 분야(투자지원 부문)’에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산업 훈 ·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중기청장 표창 등 172점(국무총리 표창 이상 정부포상은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016년 포상규모 : 총 167점(훈 · 포장 5, 대표 18, 국표 17, 장관 67, 청장 60)

 2016년 투자부문 포상규모 : 총 5점(포장 1, 대표 1, 국표 1, 장관 1, 청장 1)

  포상규모

  신청분야

분 야 부 문 대 상 주관기관

벤처 활성화

벤처기업 벤처기업인

벤처기업협회벤처지원

(단체 · 개인)
벤처기업, 지원기관 및 소속 임직원

투자 활성화
투자지원

(단체 · 개인)
벤처캐피탈·벤처투자지원기관 및 소속 임직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창업 활성화

창업기업 (창업 7년 이하) 기업인 창업진흥원

(대학창업부)

한국창업보육협
창업지원

(단체 · 개인)
창업지원기관(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등) 및 소속 임직원

청년기업 (만 39세 이하) 기업인
(재)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지식서비스 활성화

지식서비스기업 (1인 창조기업) 기업인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창업부)지식서비스지원

(단체 · 개인)
지식서비스 지원기관 및 소속 임직원

투자 활성화 분야                                     

포 상 부 문 자   격

투자지원 부문

•		중소 · 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한 벤처캐피탈회사* 및 소속임직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 
 KVF 운용사 및 소속 임직원
   * 창업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창업투자회사 유한회사 등

•		중소 ·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벤처투자시장 선도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소속 임직원 등
   * 협회 등 유관기관, 벤처펀드 출자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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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30일(목) 11:00 그랜드볼룸 및 코엑스 C홀 특설무대

* 시상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또는 수상자별로 개별 안내

2017년 6월 26일(월) ~ 7월 26일(수) 17:00 까지

 * 등기우편의 경우 마감일자 우편 소인까지 유효함

신청서류는 온라인 접수(www.k-startup.go.kr)  후 첨부서류와 함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신청기간 내)

※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www.kvca.or.kr) 공지사항 ‘2017 벤처창업대전 정부포상’ 신청안내 참고

  시상일정(예정)

  신청기간

  접수 및 문의처

분 야
접수처

문의처

온라인 오프라인

벤처 활성화

k-startup
홈페이지

(www. k-startup.go.kr)

(0839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8층 
벤처기업협회 벤처 활성화 유공포상 사무국

02-6331-7140~5

투자 활성화
(06595)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VR빌딩 3층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 활성화 유공포상 사무국

02-2156-2103 
02-2156-2122

창
업

활
성
화

창업기업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5층 
창업진흥원(대학창업부) 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사무국

042-480-4416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무역회관 11층 
한국창업보육협회 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사무국

042-346-9708

청년기업
(06595)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202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유공포상 사무국

02-2156-2293

지식서비스 활성화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5층 
창업진흥원(지식서비스창업부) 지식서비스 활성화 유공포상 사무국

042-480-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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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소식

2017년 제22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개최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은 벤처캐피탈 관련 전반적인 이

론을 학습하는 공통과정과 투자 심사보고서 발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무를 습득하는 필수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투

자회사 재직자는 두 과정 모두 이수 후 전문인력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금번 교육에서는 벤처캐피탈 업계부터 학교 및 금융업, 일반 기

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생들이 모여 강의를 듣고, 네트워킹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23기 교육은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 일자  공통과정 : 2017년 6월 19일 ~ 6월 24일(5박 6일 합숙) / 필수과정 : 6월 28일 ~ 6월 30일(3일 출석)

• 장소  공통과정 : 여주 썬밸리호텔 / 필수과정 : 강남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

내    용 강    사 

공통과정

벤처캐피탈 개요 & 필수 용어 정리
비에이파트너스 상무 이정석

수림창업투자 이사 손민호

한국의 벤처캐피탈 산업 – 역사 및 투자동향, ISSUE 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김형수

벤처캐피탈 투자방법 및 투자단계별 특징 엘비인베스트먼트 전무 구중회

벤처캐피탈과 법률 
- 법률 용어 해설
- 창지법, 벤특법, 자통법 등

Cosmos Incubator 대표 / 변호사 이종경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및 Due-Diligence 사례 프리미어파트너스 상무 김성은

Valuation & Pricing 서울대학교 교수 이영민

중국 VC와 투자 사례 엘비인베스트먼트 대표 박기호

IPO와 회수전략에 대한 이해 - 코넥스, SPAC 등 에스브이파트너스 상무 김회천

벤처캐피탈과 지식재산권 아이디벤처스 팀장 강훈모

벤처기업 M&A 절차 및 사례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웅

VC투자 핫 이슈, 전문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는다.
(딜소싱, Valuation 등 투자 사례) - 문화콘텐츠

키움인베스트먼트 수석심사역 고성호

Private Equity 및 투자 사례 스틱인베스트먼트 부사장 정한설

SCREENING & ANALYZING BUSINESS PLANS
에트리홀딩스 대표 조병식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전략 및 사례

창업과 초기기업투자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대표 윤건수

VC투자 핫 이슈, 전문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는다.
(딜소싱, Valuation 등 투자 사례) - 바이오

케이비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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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소식

내    용 강    사 

필수과정

초기 기업 IR 및 Q&A

(1) 전기ㆍ기계ㆍ장비 정상라이다 대표 김기종

(2) 바이오ㆍ의료 이뮤너스 대표 황석홍

(3) ICTㆍ서비스 텐디 대표 김찬웅

초기 기업 심사보고서 작성 실무 및 Case Study(딜소싱, Valuation & Pricing 포함) 

(1) ICTㆍ서비스 보광창업투자 이사 신윤수

(2) 바이오ㆍ의료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이사 권인호

(3) 전기ㆍ기계ㆍ장비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전무 하태훈

벤처캐피탈(조합) Tax 해설
신정회계법인 이사 / 회계사 박상학

비상장기업 재무(부실예측) 분석(업종별 Case Study)

투자계약서 작성 실무 및 Case Study 

(1) 신주(RCPS) 인수 투자계약서(Refixing, Tag-along, 이해관계인 등) 
법무법인 이후 대표 / 변호사 이종건

(2) CB, BW 투자계약서 

VC의 Fundraising : 펀드기획과 제안기법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실장 한철호

심사보고서 팀별 발표, 질의응답, 
심사위원단 팀별 총평, 평가
우수팀 시상

심사위원장 : 하태훈 전무(디에스씨)
심 사 위 원 : 권인호 이사(케이비)

    신윤수 이사(보광)

    이종건 변호사(이후)

    손민호 이사(수림)

    김동훈 회계사(신정)

● 교  육  명 벤처캐피탈리스트 대학(원)생 단기체험 과정

● 운영 형태 2박 3일 합숙

● 일         자 7월 5일(수)~7월 7일(금)

● 대  상  자 벤처캐피탈 및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휴학생

● 과정 개요 대학(원)생의 벤처캐피탈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제고

● 신청 기한 6월 23일까지

● 신청 방법 본 회 홈페이지(www.kvca.or.kr)  온라인 신청

(   7월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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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협력 • M&A

찾아가는 투자 IR

지난 6월 본 회는 경남 창원대학교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투자 

IR(경남)>을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 투자설명회인 <찾아가는 투자 

IR>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찾아가는 투자 IR>은 벤처투자붐을 전국으로 확산할 목적으로 

지난 3월 말부터 서울, 경기, 대전, 인천, 광주 등에서 총 10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찾아가는 투자 IR>에 VC심사역 200여 명이 참

여한 가운데 중소ㆍ벤처기업 101개사의 투자설명회, 1,000회의 

투자상담을 진행하며 투자기관과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간

  찾아가는 투자 IR 개최 결과

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다.

본 회는 상반기 본 행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중소ㆍ벤처

기업을 투자기관에 소개하였으며, 하반기 투자기관에 유망기업

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온라인 투자 

ZONE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러한 본 회의 노력에 맞추어 우리 업

계 심사역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벤처투자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6. 1 경남-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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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 사랑방

  6월 벤처 투자 사랑방 개최

벤처 투자 사랑방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이 벤처캐피탈리

스트와 상담하면서 투자절차나 전략 등에 대해 투자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리이다.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사랑방은 지난 6월 20일 중소

벤처기업 8개사와 벤처캐피탈 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한 기업은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 전 벤처캐피탈의 심사

과정과 투자심사 보고서 분석에 대한 특별강연을 청강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벤처 투자 사랑방 안내페이지(cafe.kvca.

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자 협력 • M&A

M&A 활성화 지원사업

본 회는 2016년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M&A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국내외 M&A 컨퍼런스 개최, M&A 자문

기관·지원센터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월 1회 이상 지속적

으로 개최하였으며, 2016년 기준 72건의 M&A 거래정보망 성사 

및 14건의 기업진단비용 지원을 달성함으로써 짧은 시간 동안 

M&A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에도 지난 3월 22일 2017년도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사업 공고가 발표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2017년 

상반기 기준 등록 자문기관 약 10개사, 등록DB 약 300건이 신규 

증가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M&A 거래정보망 성사건수 

30건, 기업진단비용 지원 3건 등 2016년 상반기에 비해 양호한 

  2017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 상반기 주요 실적 • M&A 매칭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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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지원센터 간담회

• M&A 자문기관 워크숍

증가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월 1회 개최되는 M&A 매칭데

이를 통해 상반기에만 40여 개의 기관 및 기업이 M&A 매칭데이

에 참여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M&A 자문기관 워크숍 

및 지원센터 간담회 개최(2회) 등 M&A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지

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본 회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기업진단비용 지원 안내 및 행사 

개최 등을 통해 M&A 활성화에 기여하고, VC 구주유통망 연계, 

M&A 거래정보망 신규메뉴 개발 등 지속적인 M&A 활성화 신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M&A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M&A지원센터(02-2156-2124)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 & 리뷰 NEWS & REVIEW14   |

R&D사업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

본 회는 국내외 최상위 VC 및 지방청 추천기업 중 해외 투자유치, 글로벌 M&A, IPO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

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신규 R&D사업인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R&D과제’ 의 운영기관으로 지난 6월 지원대상 주관기관을 최종 선정

하였다.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R&D과제 지원대상 주관기관 최종 선정

선정기업
현 황

업력별

지역별

산업별

바이오 · 의료16개사(29.6%)

ICT서비스15개사(27.7%)

전기 · 기계 · 장비8개사(14.8%)

ICT제조7개사(13.0%)

화학 · 소재5개사(9.3%)

게임3개사(5.6%)

지원기업 수

54개사

4.58억 원
평균지원금*

229.3억 원
총 정부지원

1개사

4개사

26개사
•

•

•

•

•

•

3개사

3개사

17개사

초기 중기 후기

17개사 20개사 17개사

선정절차

최근 3년간 VC 투자기업
총 2,325개

1차선별

Pool 구성(완료. 2017.01)

우수 VC 투자기업(878개)
초기 단계 : 213개사

중기 단계 : 307개사

후기 단계 : 358개사

우수 VC, 지방청 추천기업
총 102개

1차 추천접수(완료. 2017.03)

우수 VC : 52개사

특화 VC : 28개사

지방청 : 18개사

글로벌스타기업선정위원회

총 73개
2차 선정(2017.03~04)

우수 VC, 지방청 추천기업
102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VC 등 민간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 · 평가

기정원의 R&D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선정

총 54개사
최종선정(2017.04~06)

(4월) R&D 공 고 · 접수

(5월) 서류 · 대면평가

(6월) 최종선정 · 협약

▶ ▶ ▶

해외 VC : 4개사

*기술개발기간 24개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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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본 회는 지난 6월 28일(수) 서울 COEX에서 2008

년 이후 선정된 중소기업청 투자연계 R&D과제 우

수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진

출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해외진출을 준

비하고 있는 기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 해외 마

케팅 기회와 전략(이정순 KOTRA) △ 해외조달시

장의 이해 및 진출사례(장영두 조달청 교육원) △ 

차이나 2.0과 한국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 전략(정

주용 비전크리에이터)을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해외진출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본 회는 지난 6월 15일(목) 라마다호텔 스위트 서울 남대문에서 

‘창업자라면 겪게 되는 법률 이슈(연사 :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 변호사)’를 주제로 하여 6월 1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하였으

며, 또한 6월 28일(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연사 :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을 주

제로 하여 2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차 조찬세미나에서는 계약서 체결 시 내용 확인 및 법인인감 사

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투

자 계약 시 주요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재무 및 법률 관점에서 면

밀히 검토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에 곧 도입될 예정인 미

국의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소

개하며, 이를 통하여 투자자와 스타트업 기업가치평가의 불확실

성을 낮추어 특히 창업 초기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2차 조찬세미나에서 서경덕 교수는 자신이 진행한 한식 및 

한글의 세계화 프로젝트, 독도·동해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며 자

신이 최고의 한국 홍보 전문가로 우뚝 서게 된 원동력으로 글로

벌 에티켓, 창의적 사고, 미친 실행력을 제시하였다. 해당 국가의 

문화를 존중하고 매너를 몸에 익히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

한 기본자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고민을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구체화하고 그것을 바로 실천

하는 미친 실행력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

다. 이에 교수는 창의적인 도전으로 세상을 혁신하는 벤처기업

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6월 CEO 조찬세미나 개최(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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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동정

지난 6월 22일 오전 10시,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17 더벨 벤

처캐피탈 포럼에 본 회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하여 각 연사의 주

제발표에 이어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이용성 회장은 성화용 머

니투데이 더벨 대표이사의 개회사 다음으로 인사말씀을 진행하

였고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소득 주도의 성장을 꾀하는 J노믹

스의 중심에 벤처가 있고, 올바른 방향성 정립을 위한 중차대한 

과정에서 오늘의 행사가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았다.

이후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큰 틀을 짠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다. 다음으로는 조

영삼 한국산업연구원 박사가 ‘3기 벤처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

를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이후에는 벤처캐피탈 

실무진을 포함해 유관기관, 학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벤처 육성 정책 방향을 알아보고 해결

해 나가야 할 수행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는 서

성호 산업은행 벤처기술금융실 실장, 송치승 원광대 교수, 김영

수 벤처기업협회 전무,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사업본부장,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참여하였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벤처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논의의 장이 되었다.

지난 6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MK 바이오헬스 스

타오디션 & 바이오헬스 창업 페스티벌에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

였다. 국내외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탈, 

정부 관계자를 포함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이끌 스타트업들이 모이

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주고 창업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해 매일경

제, 미래부, 식약처가 주최가 되어 개최된 행사로, 개막식, 시상

식, 바이오ㆍ헬스케어 창업관련 기조강연, 1 :1 투자상담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날 이용성 회장은 한국벤처캐피탈

협회장상을 시상하였으며, 특히 바이오벤처와 벤처캐피탈이 만

나는 1 :1 미팅도 되었다. LB인베스트먼트, 세종벤처파트너스, 에

스엠시노기술투자 등이 투자처를 찾기 위해 적극 나섰으며, 차세

대 스타기업을 발굴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의 소통하는 좋은 기회

가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에도 투자자 연계, ‘헬스저널’ 등을 통한 회사 및 기술 홍보를 통

해 해당 기업들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었다. 

2017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 참석

MK 바이오헬스 스타오디션 & 바이오헬스 창업 페스티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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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인베스트먼트

‘DKI Growing Star 3호 투자조합’을 통해 

올 하반기와 내년 여름 2부작으로 개봉예

정인 상업영화 신과 함께에 10억 원을 투

자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 ‘대교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투자조합’을 통해 

장편 TV 애니메이션 다이노캅스에 20억 

원을 투자했다.

대성창업투자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앵커 LP

로 나서 조성한 펀드인 글로벌파트너십펀

드의 운용사 자격을 반납했다. 대성창업

투자와 요즈마그룹이 공동으로 GP를 맡

아 500억 원 규모의 바이오ㆍ헬스케어 전

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펀드 

조성 과정에서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결국 대성이 운용사 자격을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 지분을 

보유한 엑셀러레이터 자회사인 슈미트를 

설립했다. 주요 등기임원은 윤건수 대표와 

하태훈 전무 등 2명이다. 디에스씨인베스

트먼트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인 등록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이 본격화되

진 않은 상황”이라며 “하반기 투자금을 모

아 내년께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마그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펀드’를 

통해 애니메이션 다이노캅스에 5억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지난 2월 결성한 뒤 극

장판 애니메이션 점박이2 등 2건의 애니메

이션에 투자했다.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SGI퍼스트팽귄스타트업펀드’의 약정 총액

을 기존보다 50% 이상 늘어난 390억 원으

로 확대했다. 펀드 결성 2년여 만으로 대규

모 증액을 통해 초기기업 발굴과 투자 역량

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투자파트너스

국민연금공단이 앵커 LP로 나선 벤처펀

드 결성에 나섰다. 지난해 중반 국민연금

의 벤처펀드 출자사업에 도전해 GP자리

를 따낸 펀드로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하

는 결성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펀드 형

태는 KVF로 확정됐다.

쏠레어인베스트먼트

70억 원 규모로 ‘쏠레어&NEW 인덱스 투

자조합’을 조성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결성총회를 개최한 후 펀드 운용에 나설 계

획이다. 이 펀드는 결성 이후 NEW가 배급

하는 개봉작에 순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매 작품의 프로젝트마다 10% 가량을 투자

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파악된다.

스톤브릿지캐피탈

벤처캐피탈 본부를 물적분할해 ‘스톤브릿

지벤처캐피탈’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신설

했다. 이후 기존 스톤브릿지가 가지고 있

던 창업투자회사 지위를 승계하여 자본금 

70억 원이 되었다. 기존 벤처캐피탈 본부 

인력은 그대로 스톤브릿지벤처로 소속되

고 PE 본부는 스톤브릿지에 머무른다. 다

만 김지훈 대표와 백상석 전무(CFO), 오길

령 변호사(컴플라이언스)는 두 개 법인을 

겸직하게 된다.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알바트로스 퓨처코리아 투자조합’을 통해 

게임펍에 20억 원을 투자했다. 2015년 6월 

설립된 게임펍은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업

체다. 출범 이후 전함제국 : 강철의 함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모바일 주식투자 전문 앱 카카오스탁을 운

영하는 두나무의 보통주(구주) 지분 일부

를 매입했다. 거래 금액은 30억 원 안팎이

며 평가한 기업가치는 약 2년 전 투자했던 

카카오보다 2.8배 가량 높은 500억 원 수

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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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티씨인베스트먼트

최근 VMG 미디어그룹으로부터 베트남 

결제 중개업체인 VNPT ePay JSC(이하 

VNPT ePay)를 인수하면서 베트남 핀테

크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VNPT ePay는 

베트남 내 온라인 결제 및 휴대폰 요금 결

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연평

균 거래 건수 1억 건, 취급고 4,000억 원 

이상을 기록중인 VNPT ePay는 베트남 

시장 내 결제 중개 선두업체로 꼽힌다. 또

한 ‘인천창조경제혁신펀드’를 통해 네트

워크 공유 서비스 제공업체인 티비스켓에 

약 3억 원을 투자하였다.

프리미어파트너스

유망 정보보안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4년 약 45억 

원을 투자한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메일 보

안 소프트웨어를 주력 제품으로 두고 있

는 기업으로 국내 메일 보안 시장에서 독

보적 지위를 갖고 있다. 한편 2015년 60억 

원을 투자한 지니언스(옛 지니네트웍스)

도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이르면 다

음달 코스닥 입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

편 조합원 총회를 열고 750억 원 규모 바

이오 전문 투자펀드인 ‘프리미어 글로벌 

이노베이션 펀드’를 750억 원 규모로 결

성을 완료했다. 대표펀드매니저는 지난해 

프리미어파트너스에 합류한 신봉수 부사

장이 맡는다.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 유망서비스산업 투자조합’과 

‘한국투자 핵심역량 레버리지 펀드’를 통

해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09-6스마

일게이트벤처투자조합)가 보유중이던 카

페24 보통주 10만 주를 인수했다. 1999년 

설립된 카페24는 웹호스팅, 서버호스팅, 

데이터 분석 등 전자상거래 관련 쇼핑몰 

제작 및 운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전문업

체다.

  사무실 이전

회사명 변경 전 변경 후

쏠레어인베스트먼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6층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0길, 
현민타워 8층 801호

TEL : 02-554-0983 / Fax : 02-553-0983

  대표이사 변경

회사명 변경 전 변경 후

이노폴리스파트너스(유) 이상진 이상진, 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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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I. Smart City 통합운영을 위한 핵심 S/W솔루션 제공

이에스이(주)(대표 박경식)는 2000년 창업 이후 철도, 도로, 항만, 

교통, 지리원, 지자체 등의 관제분야에서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고, 현장에 최적화 시키는데 노력을 다해왔으며, 모든 관제

센터에는 공통으로 요구되는 필수 기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동안의 현장경험과 노하우 및 핵심기술들을 집결하여, 모든 관

제센터의 근간이 되는 ‘스마트센터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 이에스이(주) 스마트센터플랫폼을 통한 Smart City 통합운영

2012년 스마트센터플랫폼을 꿈꾸며 제품명칭을 고민하고 있을 

때에, 지인의 소개로 조선 시대 학자인 토정(土亭) 이지함 선생의 

후손을 만나 작명을 받았습니다. 

리노(俐勞 : 똑똑할 리, 공로 노)

대지 대업, 공명승화의 뜻으로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내

의 모든 상황을 똑똑하게 감시하고 분석하여, 시민의 안전 및 재

산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그로 인해 기업의 

Smart City 플랫폼 분야 선두주자

‘이에스이(주)’ 

가치를 창출하라는 뜻입니다.

IT기업에서 제품명칭을 한자로 작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지만, 그 뜻깊은 의미가 회사의 전략과 비전으로 되어 제

품개발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에스이(주) 직원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품을 개

발한다는 생각으로 더 열정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단순히 제

품명만 거창하게 받고, 큰 비전만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스이(주)는 17년의 현장 경험과 17년의 Know-how가 있었기

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비전이었고, 단계별 기술 Roadmap에 

따라 개발하여 현재의 스마트시티플랫폼인 리노를 완성하였습

니다.

‘리노’는 글로벌시장을 타깃으로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

설 소프트웨어공학센터)의 SW글로벌화 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

벌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였고, 개방형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기반으로 구현되어, 개방형 OS인 Linux상에서 전체 시

스템이 구동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리노’를 구성하는 각 모듈은 컴포넌트화 되어 있어, 레고블럭처

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각 모듈은 독립적으로 

실행되며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기존 관제센터 구축보다 비용 및 기간을 

50% 이상 단축시킬 수 있으며, 화성시 Smart City 통합플랫폼 구

축, 평창동계올림픽 MOC 통합플랫폼 구축, 군포시 방범 CCTV 

통합플랫폼 구축, 국가교통센터 통합플랫폼 구축, LS산전 R&D

센터 빌딩 통합플랫폼 구축, 김포공항 항공 등화관제플랫폼 구

축 등 다양한 관제분야에 적용하여 우수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리노’가 적용될 스마트시티는 도시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

어 모든 사물이 소통하므로, 도시 생활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하는 똑똑한 도시입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하는 투자 유망 기업은 세계 최초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All in One 솔루션인 스마트센터플랫폼(Smart Center Platform)을 통해 Smart City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이에스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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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mart Phone처럼 도시 서비스를 쉽게 구축하는 Open Platform

이러한 스마트시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서비스(APP)를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스마트

폰은 스마트폰플랫폼(안드로이드, iOS)이 다양한 앱(App)을 쉽게 

설치하고 구동할 수 있도록 공통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리노’도 스마트시티 관제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기능을 모듈

화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현하여, 다양한 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제 앱(App)을 쉽게 설치하고 구동할 수 있는 스마트센터

플랫폼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리노 스마트센터플랫폼’에 교통소통정보, 실시간교

통 CCTV, 교통신호제어, 돌발상황관리 등의 다양한 교통서비

스 앱(App)이 설치되면, 스마트교통센터가 구축됩니다. 지능형 

영상감시, 방범 CCTV, 침입감시, 실시간 범죄정보 등의 다양한 

방범서비스 앱(App)이 설치되면, 스마트방범센터가 구축되며, 

화재감시, 응급차량 출동정보, 재난분석정보, 건물붕괴정보 등

의 다양한 재난서비스 앱(App)이 설치되면, 스마트재난대응센터

가 구축됩니다.

스마트폰의 앱(APP)은 사용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며, 각각 

독립적으로 실행되어 특정 앱(APP)의 서비스에 장애가 있을 경

우, 다른 앱(APP)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앱(APP)만 삭제

하고 재설치하면 정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듯이, 리노 스마트

센터플랫폼도 운영자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으

며, 각 앱(App)은 독립적으로 실행되어, 이상 있는 앱(App)만 삭

제하고 재설치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처럼 쉽고 간편한 개방형 스마트센터플랫폼

이러한 특징은 현재 국 · 내외에 출시되어 있는 스마트시티플랫

폼과 비교하여 볼 때,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플랫폼이 

각 앱(App)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더 유연한 확장과 다양한 

서비스의 수용을 할 수 있으므로, 수입대체 효과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생태계 변화로 인해 창의 · 혁신적인 다양한 서비스가 

‘리노’ 플랫폼을 통해 융합되고, 누구나 API에 따라 손쉽게 서비

스를 연계하고 개발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서비

스 개발 기회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복잡해진 재난 발생유형에 대한 예방중심의 종합적

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사회재난 복구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수요급증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됩니다.  

III. 국내외 파트너십 체결로 Smart City 시장경쟁력 강화  

세계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 적용이 활성화되면서 급속도

로 성장하고 있으며, 약 2경 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 중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협력으로 인한 중국 지혜도시 시장

규모는 7,3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스이(주)는 중동, 아세안, 중국 등 18개 국가와 직·간접

적으로 ‘리노 스마트센터플랫폼’ 공급 협상 중에 있으며, 특히 중

국에는 한국 최초로 중국 1급 도시(텐진)에 수출하여, 제품 현지

화 및 실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규모 SI기업인 화웨이, ISOFTSTONE, 화루그

룹, 보통수거, 안태과기, 알리바바, 타이지 등과 플랫폼 OEM 공

급을 협의하며, 중국 Smart City 플랫폼 분야 선두주자로 나아가

고 있습니다.

● 이에스이(주) 글로벌 진출전략

 

이에스이(주)는 Smart City 도시관제센터를 빠르고 경제적으로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상황전파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운영 및 확장이 쉬운 최고의 솔루션과 

경험으로 세계 Smart City 시장의 Hidden Champion이 되기 위해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이에스이(주)는 협회가 운영하는 2014년도 기술혁신 개발사업 투자 연계과
제 선정기업으로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역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이에스이(주) 박경식 대표이사(031-622-3939, ucad@daum.net)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변민석 대리(02-2156-2135, bms@kv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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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리즈-생체인식기술

패스워드의 종말? 

인터넷과 연결되는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가 대중화되면서 ‘패스

워드 증후군(Password Syndrome)’을 앓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패스워드 증후군은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가 잦

아지면서 자신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혼란에 빠지

는 증상을 말한다.

각종 비밀번호를 저장해두는 스마트폰 앱 사용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비밀번호 저장 앱은 스마트폰 분실 시 매우 위험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비밀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인증 기술

로 생체인증이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

이다. 

FIDO 생체인증? 

FIDO(Fast Identity Online) 생체인증은 온라인 환경에서 기존의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 대신 지문인식, 홍채 인식과 같은 생체인

식 기술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인 인증을 수행하

는 기술을 말한다. 인증 프로토콜과 인증 수단을 분리해 보안성

차세대 생체인식기술과 
FIDO전망 이기혁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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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편리성이 높고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인증기술이라는 

점에서 최근 차세대 인증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문, 홍채, 지정맥 등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생체인증 종류와 관

계없이 개방이란 모토로 시작됐고, 노트북·PC, 안드로이드 같

은 웹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FIDO 2.0이 발표될 예정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노트북의 잠금을 해제하거나 생체인증 장치

가 빌트인(Built-In)된 노트북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PC와 노트

북에 생체인증장치 확대가 예상되는데,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

으로 보인다. 

FIDO 2.0에서는 초연결이란 모토로 스마트폰, 데스크톱, 노트

북, 웨어러블 기기 등 모든 IT 기기가 단 한 번의 생체인증으로 

추가 인증 없이 통합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스마트폰으로 생체인증을 받으면 새로 구매하는 노트북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에 인증 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된다. 앱과 웹 영

역이 사라지게 되는 초연결 인증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미래 생체인증기술 적용은?

미래에 생체인증기술은 스마트폰과 핀테크 외에 어떤 분야에 적

용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개인인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다. 우선 사물인터넷(IoT)과 모바일,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

반의 생체인증기술이 융합된 제품과 서비스로 확대될 것으로 전

망한다. 

예를 들어 의료복지 분야의 경우 원격진료, 환자 신분 확인, 무

인 전자처방전 등에 적용될 수 있는데, 실제로 국내 기업이 적용

을 테스트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지정맥 기술을 이용

한 생체인증 자동차 열쇠가 시동기능, 제3자운전, 운전자의 생

체리듬 건강진단과 구난활동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또 스마트폰과 연동된 각종 IoT 홈 관련 기기 인증에도 우선 

적용될 것이며 관련 기술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사실 생체인식 대상 중 지문이나 홍채보다 안전한 지정맥 인증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초박형 단말 탑재용 모듈 

개발이 관건이다. 

지정맥 기술은 지문과 달리 살아있는 사람의 지정맥을 이용하

는 것으로 본인이 그 장소에 있지 않고서는 인증이 불가능해 지

문처럼 실리콘 모형으로 위조가 불가능하다.

생체인증은 안전한가? 

그러나 현재 발견된 생체인증 시스템의 위협과 취약점은 대략 8

가지로 정리되는데, 그 중 6가지가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과정에

서 악용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C-P-N-T 즉, 콘텐츠 

영역, 플랫폼 영역, 네트워크 영역, 터미널 영역 모두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통계에서도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스토리지에 보관하면서 네트

워크 전송과정 등 여러 보안 위협과 취약점 발생이 문제라고 생

각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서버 측에 저장, 전송하

지 않는 FIDO 생체인증기술이 기본으로 탑재돼 확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최근 기업형 해커집단과 블랙마켓의 

활성화로 다중요소 인증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FIDO U2F 기술과 같이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은 여

러 인증요소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자 본인 확인에 있어

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면, 지문, 얼굴, 지정맥 기술 등의 생체인증에 결합해 스

마트카드나 스마트폰 등으로 이중요소를 인증하거나 패스워드

를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실제로 구글의 행위 기반 연구 프

로젝트인 ‘아바커스 프로젝트’에서는 생체인증기술과 자판입력

패턴이나 걸음걸이, 음성패턴, 현 위치 등을 분석, 이중 인증 시

스템을 작동해 진정한 소유자인지 판정하는 복합판정(인증) 시

스템을 구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인증기술이 확대된 이유는 2015년 3월 금융위원

회에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를 발표하면서 안전한 인증방

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고시했고, 이에 따라 본인인증, 거래인증, 

상호인증, 지급결재, 보안 인증 등에 각종 다양한 인증기술이 화

려하게 데뷔했으며 그 중 가장 개방적이며 확장성이 돋보인 기술

이 FIDO 생체인증기술이다.

생체인식 시장 전망은?

생체인식 전문 분석기업 AMI는 2020년 글로벌 생체인식 시장이 

34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핀테크를 단초로 IoT 시

장으로 확대되면서 더 큰 시장이 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개방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증기술과 

생체인증기술이 시장 지배를 위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서 관련 법규나 기술표준 및 제도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향후 생체인증기술과 시장은 다양화,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한

다. 혹자는 가장 많이 보급된 지문 시장이 점차 홍채나 지정맥 

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본다. 지문 시장은 지문 시장대로 지

속적으로 발전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인증이 필요할 경우 지정

맥 시장이나 복합판정 인증 형태로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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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산업 현황 및 투자전망

의사출신 바이오 심사역이 바라본 
바이오 산업 현황 및 투자전망 문여정

인터베스트  이사

최근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였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되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발표하는 창투사 투자현

황에 의하면 2017년 4월까지 벤처투자는 총 5,963억 원이 집행

되었는데 그 중 바이오 · 의료분야 투자는 866억 원으로 전체대

비 1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6년도 같은 기간의 투자액 

1,182억 원 대비 73% 수준이며 2016년 전체투자 비중 21.8%에 

비해서도 줄어들었다. 바이오 · 의료 투자금이 2016년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한미약품의 계약 변경 등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인한 실망감으로 2017년부터 바이오 분야 투자가 위축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2015년 한미약품 9건의 기술 수출 이후 2016년 2건이 반환되었

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테크 주

가도 동반 폭락을 했다. 그러나 실제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최소

한 10년 이상의 시간, 평균 1조 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와 임상 

시험비용, 그럼에도 낮은 성공률을 보이는 신약개발의 환경을 

이해하고 있다면 9건의 기술 수출이 모두 치료제로 개발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임을 알 것이다. 

일반적인 신약 개발의 과정을 살펴보자. 우선 세포실험을 통해

서 개발 약물의 기본 원리를 입증한 이후 쥐 실험, 개 실험, 심

지어 원숭이 실험까지 해서 독성 및 약효를 파악해야 한다. 이

런 비임상을 통과하고 사람에게 투여해도 되는지 식약처 승인

을 받아야만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 임상시험도 다양한 단

계가 있는데 약물이 사람에게 투여해도 안전한지 확인하는 1

상, 실제 약물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2상, 기존 약물보다 효과

가 좋은지 확인하는 3상이 있다. 1상에서는 수십 명을 대상으

로 진행하지만 3상의 경우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해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제약사에서 수십조 원을 들여서 개발

하고 임상 1상, 2상을 통과한 약물이 임상 3상에서 기존 약물 대

비 효과가 없다고 판정되어 출시를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다 부작용으로 중지된 약도 300개

가 넘는다. 

따라서 글로벌 제약사는 고비용 저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R&D 모델을 찾는다. 기초과학 분야에 연구 성과를 낸 연구팀

이 창업한 바이오벤처, 규모가 작지만 치료제 개발의 아이디어

를 잘 잡는 바이오테크 등과 협업이나 M&A를 통해 조금 더 성

공 가능성을 높인다. 글로벌 제약사에서 단독 연구한 약물의 성

공 비율(11%, 463개중 51개)보다 바이오테크와의 협업, 공동 연구

를 통한 성공 비율(34%, 355개중 119개)이 높은 것을 보아도 Open 

Innovation 을 통한 R&D 효율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연구 개발에 중심

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전만 해도 신약 개발연구는 글로벌 

제약사의 거대한 자본과 규모, 경험이 없으면 어렵다는 게 통설

이었다. 그러나 변해가는 트렌드에서는 오히려 작은 기업이 연구

와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에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외국에 떨어지지 않는 임상시험 인프라, 생명과학 분

야 연구의 탄탄함, 학계와 산업계의 수준 높은 인력 등이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창업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대기

업, 국내 바이오벤처, 글로벌 제약사 등 업계 종사자들의 신규 기

업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특히 눈여겨보아야 하는 지점

은 대학 교수와 전문 경영인의 조합이 증가하는 지점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대학 교수는 많지만 약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서 익숙지 못하거나 사업에 익숙지 못한 분들이 바이오벤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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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경험이 있는 전문 경영인과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바이오벤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구 중심 병원을 중

심으로 의사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 2016년 443개의 바

이오 스타트업이 창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1차 붐이 있었

던 2000년의 288개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이며, 2017년에도 2016

년에 버금가는 바이오벤처가 창업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필자가 속한 인터베스트는 2016년 22개 업체에 43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주로 초기 업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러한 투자

를 진행하는 중에 발견하게 된 것은 2000년 중반 국내 바이오기

업들이 해외기술의 국산화 및 미투전략에 치우쳐 제품개발을 수

행하였다면, 최근 등장한 바이오기업들은 기술의 독창성, 시장

경쟁력 등에 있어 세계와 견주어 뒤지지 않는 혁신제품들을 개

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초기 바이오 스타트업 씨앗들에서 싹이 트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바이오벤

처의 기술을 이해하고 심사할 수 있는 심사역이 필요하다. 초기 

바이오벤처의 Seed Money 부터 Follow On 투자까지 할 수 있는 

펀드가 필요하다.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투자

하는 창투사가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수익률을 쫓을 것이 아니

라 바이오의 긴 호흡과 높은 투자 리스크를 이해하는 LP가 필요

하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우

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전망은 밝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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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현황

*  편집자 주 : 스튜어드십 코드는 최근 산업은행이 GP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포함시

키면서 이슈화되었으며 추후 국민연금 또한 채택 계획이 있어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VC업계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이번 

호에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원과 금융위가 발표한 법령해설집의 주요 내용을 게재합니다.

➊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

용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은?

*  자본시장법 §174 · §178의2 :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 · 거래에 이용하

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

➞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거나 생성함으로

써 일반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

으며,

•  이 경우 정보비대칭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

지 않아야 함

➋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 또는 생성하였을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행동요령은?

➞  공개되지 않은 상장법인의 내부정보 또는 관련 시장정보 등

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매매 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

•  만약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 · 생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라면, (ⅰ) 일정기간 매매 등을 중단하거나, (ⅱ) 해당 정보를 상

장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공개(공정공시)한 뒤 매매 · 거래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 가능 

•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 · 생성하였지만 사전에 작성된 상환이

행계약서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처분하여 대출금 상환

에 사용하는 경우 등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합리적 이유

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매매 등임을 확인하고 

상장법인 주식을 신중하게 매매

➌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중인 기관투자자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5% 보고) 시,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

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  자본시장법 §147 · 자본시장법시행령 §153 · §154 · §155 : 본인과 특별관계자

가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 등의 5% 이상이 되거나 이후 보

유비율이 1%p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

황, 보유목적(“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여부),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 변동 사유 등을 금융위와 거

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일반보고’로 상세히 보고)다만, 그 보유 목적이 “경영

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약식보고’로 간소

하게 보고.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등)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의 이행 양태는 다양하므

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주요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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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란 (ⅰ) 아래의 ①∼⑩ 중 어

느 하나를 위하여, (ⅱ)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ⅰ) ① 임원의 선임 ·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②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③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④ 회사의 배당의 결정

      ⑤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⑥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⑦  영업전부의 양수 · 양도, 자산총액의 10% 이상 규모의 영

업부문 양수 · 양도 등

     ⑧  자산 전부의 처분,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

산의 처분

      ⑨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

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

경 또는 해약

      ⑩ 회사의 해산

(ⅱ)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 여부는 주주

활동 당시의 종합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

•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에는 주주제안

권(상법 제363조의2)이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상법 제366조)

을 직접 행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포

함(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

•  5% 이상 대량보유자가 회사나 그 임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단

순히 전달 · 설명 또는 표명하거나, 회사나 그 임원에게 설명 또

는 입장표명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 등

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보

기 어려움

•  다만, 5% 이상 대량보유자의 요구가 주주제안이나 임시총회 소

집 청구 등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향후 주주제안권 또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등의 

권한행사로 이어지는 前단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면, 이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큼

➍  다음 각각의 경우, 지분을 합산해서 5% 보고를 해야 하는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기관투자자간 협의 및 공동의 경영진 면담 수행 후 각자 판단에 따라 주총에

서 투표한 결과 동일한 방향으로 투표결과가 나온 경우

②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7의 안내지침에서 제시한 형태의 포

럼에 참석한 경우

*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7 안내지침 : 기관투자자는 논의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포럼 등을 설립하여 성공적인 주주활동 

사례 등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학습함으로써 주주활동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③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동일한 자문기관을 이용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의결

권이 행사된 경우

*  자본시장법시행령 §141② : 주식 등의 공동보유자란 합의나 계약을 통해 ㉠ 

주식 등의 공동 취득 · 처분, ㉡ 주식 공동 · 단독 취득 후 주식 상호 양 · 수도, ㉢ 

의결권 공동 행사 중 한 가지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의미

➞  ① · ② · ③ 모두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음

•  ① · ③은 기관투자자 상호간 의결권 공동행사에 대한 명시적 · 묵

시적 합의 없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

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투표결과가 나오더라

도 의결권 공동보유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②는 포럼에 참석한 사정만으로는 참석자간 주식의 공동보유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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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의 요건

 •  주주제안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1)

을 소유한 주주에게 허용(상법 제363조의2 제1항)

2. 제안의 내용

 •  이사회에서 정한 회의의 목적사항에 안건을 추가할 것을 요

구하는 것

 •  (i) 총회의 의제(회의의 목적)를 제안하는 것과 (ii) 위 목적사항

에 관한 의안의 요령(구체적인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

3. 제안내용의 제한

 •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

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2)를 제외하고는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

(상법 제363조의2 제2항)

4. 제안권 행사의 절차

 •  주주는 제안 내용을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주주가 의안제안을 할 경우는 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

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총회의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63조의2 제2항)

 •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 결의 후 주주에게는 2주간 전에 

통지를 발송하므로 6주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는 6주 이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다룰 것을 요청하는 의미

를 가짐. 다만 정기총회의 회일은 예측 가능하므로 특정 정

기총회에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주주가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취지라면 상법 제

366조의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의 절차를 밟아야 함

5. 제안에 대한 회사의 조치

 •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

회는 제안 내용이 법령, 정관에 위반하는 등 주주제안의 제

한사유(상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을 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의안 설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상법 제

363조의2 제3항)

주주제안권의 내용Q

1)  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1(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1,000분의 5 이상) 이상을 가진 주주로 완화되지만(상법 제542조의6 제2항), 그 수의 주식을 6월 
전부터 보유한 주주에 한함.

2)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 법 제36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만 해당한다]인 경우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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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주제안을 무시한 결의의 효력

 •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결의 취소 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

 •  회사가 주주가 제안한 목적사항을 소집통지에 기재도 하지 

않고 의제로 상정하지도 않은 경우 다른 의안을 결의하였다

면 그 결의는 유효하고 주주는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

고 이사는 과태료 제재(상법 제635조의 1 제21호)

 •  갑 주식회사의 주주 을 등이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

였는데, 갑 회사의 이사회가 위 제안을 변형한 ‘현재 재직 중

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를 안건으로 상정하

여 그 안건이 부결되고 그와 별도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1

명에 관한 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자,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이

사회가 을 등이 제안한 의제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 등이 주주제안이 부당하게 

거절되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유

로 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사가 상

법 제635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것인

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사 선임결의는 이사 임기 만료가 곧 

도래함에 따른 것이고 을 등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된 것이 아

니므로, 을 등은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합529247 판결)

 •  부당거부에 대한 가처분; 재판실무에서는 주주제안이 부당

하게 거부된 경우에 의안상정가처분을 허용3)

3)  상법상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권은 그 행사요건과 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소수주주 
권리의 일환으로서 주주제안권과 병행하는 별개의 권리(소수주주는 양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하고,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반드
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절차를 그 구제절차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주주제안
권 자체의 실현을 위하여 거부당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시키는 형태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두고 적법한 구제절차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
구제도를 잠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2. 28. 자 2007카합215 결정[의안상정등가처분]). 위 판례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① 피
신청인이 이 사건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함으로써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반면, 신청인들로서는 이 사건 주주제안 등이 거부됨으로써 법률상 보장된 신청인들의 
주주제안권의 행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있는 점, ②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절차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주주제안권 침해상태가 해소되는 것
은 아니라는 점, ③ 비록 피신청인이 이미 이 사건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소집통지와 공고를 마쳤다고 해도 이 사건 주주총회 14일 전인 2007. 2. 28.(이 사건 주주
총회 14일 전은 2007. 3. 1.이 되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 2007. 2. 28.이 된다)까지 이 사건 의안의 요령을 기재한 
소집통고와 공고를 하면 이 사건 의안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는 점(시간이 촉박하여 소집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
회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④ 이 사건 의안의 상정을 위해 새로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기왕 개최하기로 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이 사건 의안을 추가하는 것이 피신청인 회사의 비용, 절차의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더욱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
성도 인정할 수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2. 28. 자 2007카합215 결정[의안상정등가처분])』라고 판시함.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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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5월까지 39개 조합, 9,711억 원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45개 조합, 14,862억 원) 

대비 신규결성 조합 수는 6개(13.3%) 감소, 결성   금액은 5,151억 원(34.7%) 감소한 수치이다.

•  금년 5월까지 신규 결성된 투자조합의 출자자 비중은 금융기관이 38.8%로 가장 높았으

며, 일반법인 20.4%, 정책기관이 11.1%, 벤처캐피탈이 10.1% 등의 순이다.  

•  특히 벤처펀드 출자자 중 정부(한국모태 포함), 산은ㆍ정금, 성장사다리를 제외한 민간출

자자 비중이 62.6%로 전년 동기(73.5%) 대비 10.9%p 감소한 수치이다.

• 2017년 5월에 8개 조합(창투조합 5개, KVF 3개)이 1,747억 원의 규모로 신규 결성

• 5월에는 총 147건(103개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신규투자금액은 1,838억 원으로 전년 동월(1,433억 원) 대비 405억 원(28.3%) 증가

• 5월 회수는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가 53.6%로 가장 높았으며, 프로젝트를 통한 회수비중이 25.8%를 차지

조합 결성

연도별 
신규 결성 조합 
출자자 비중

     (단위 : %)

조합원 유형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5 2017. 5

정책기관

(모태펀드)

32.8 32.8 16.5 31.7 25.4 19.7 11.1

24.9 31.6 14.4 23.6 18.9 14.4 4.9 

금융기관

(산은 · 정금)
19.9 26.6 22.3 22.6 25.3 29.0 38.8 

7.4 16.3 12.3 4.1 6.9 11.1 21.6 

연금 · 공제회 10.9 8.4 20.3 4.2 9.8 11.2 6.0 

벤처캐피탈 19.6 13.2 11.4 11.5 14.0 16.4 10.1 

일반 법인 11.8 14.9 9.8 14.0 14.0 15.0 20.4 

기타 단체
(성장사다리)

1.6 1.0 13.1 10.4 8.6 6.6 8.6 

0.0 0.0 11.4 9.2 4.5 1.0 4.7 

개인 0.9 1.8 3.4 3.5 1.9 1.5 1.8 

외국인 2.5 1.3 3.2 2.1 1.0 0.6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

8,073

1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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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케이인베스트먼트는 한국모태펀드의 2016년 4차 정시출자사업 

가운데 조선업 구조개선 분야의 운용사로 선정됐다. 주요 투자분야

는 조선관련 매출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 수리업과 조선사 협력업체 등 구

조조정이 필요한 중소ㆍ벤처기업이다.

케이티비네트워크가 34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펀드의 중점 

투자분야는 오디오 콘텐츠로 해당 분야에 80% 이상을 투자할 계획

이다. 케이티비네트워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펀드 중 약 36.4%가 프로젝트 투자이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세컨더리 펀

드를 결성했다. 약정액의 60% 이상을 구주 인수에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2개의 세컨더리 펀드와 3개

의 M&A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  2017년 5월에 8개가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이 중 문화콘텐츠 펀드 3개, 세컨더리 펀드 1개,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 1개가 포함되어 있다.

•  결성 금액별로는 비케이인베스트먼트의 ‘BK 6호 조선업 구조개선 투자조합’이 500억 원

으로 가장 컸고, KTB네트워크의 ‘NAVER-KTB 오디오콘텐츠 전문투자조합 ’, 스마일게

이트인베스트먼트의 ‘스마일게이트그로쓰1호펀드’가 각각 340억 원, 315억 원으로 결성

되었다.

5월 
신규 결성 조합 
주요 현황

     (단위 : 억 원)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 
금액 

목적 
구분

투자 
분야

KTB네트워크
창투

조합

NAVER-KTB오디오콘텐츠전문
투자조합 

340 문화 문화 기타

센트럴투자파트너스
창투

조합
센트럴콘텐츠IP-VOD투자조합 27 문화

영상(영화 +
드라마 +
애니메이션)

미래에셋벤처투자
창투

조합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투자조합 17-1호

165 일반
중소 · 
벤처 일반

화이인베스트먼트
창투

조합
화이-워너  콘텐츠투자조합 100 문화 문화 기타

스프링캠프
창투

조합

스프링캠프  초기전문 투자조합
제1호

100 일반
중소 · 
벤처 일반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KVF 스마일게이트그로쓰1호펀드 315 일반

중소 · 
벤처 일반

케이큐브벤처스 KVF 케이큐브 NEO  펀드 200 일반
중소 · 
벤처 일반

비케이인베스트먼트 KVF BK 6호  조선업 구조개선 투자조합 500 일반 일반 기타

비 케 이

케 이 티 비

스 마 일

게 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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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5월까지 신규 투자는 7,817억 원으로 전년 동기(7,335억 원)보다 6.6% 증가하였고, 

투자업체 수는 480개사로 전년 동기(472개사) 대비 1.7% 증가하였다.

•  5월에는 씨티케이코스메틱스가 3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MissfreshLimited, 코다코, 유씨코리아, 예스티 등의 순이었다.

•  투자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 5월까지 3,287개 업체에 6조 8,713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전체 신규 투자 및 
투자 잔액

신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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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별 
신규 투자

업종별 
신규 투자

•  금년 5월까지 초기기업 투자비중이 39.7%로 가장 컸으며, 후기기업 32.4%, 중기기업 

27.9% 순으로 투자가 되었다.

•  업종별로는 ICT서비스 1,480억 원, 유통ㆍ서비스 1,365억 원, 영상ㆍ공연ㆍ음반 1,064억 원, 바이

오ㆍ의료 1,023억 원 순으로 신규 투자 되었으며, 유통ㆍ서비스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

(43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바이오ㆍ의료 분야는 448억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단위 :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5 2017. 5

ICT 제조 2,099 2,955 1,951 1,463 959 309 349

ICT 서비스 918 1,553 1,913 4,019 4,062 1,512 1,480 

전기 · 기계 · 장비 2,433 2,297 1,560 1,620 2,125 750 962 

화학 · 소재 1,395 989 827 1,486 1,502 660 530 

바이오 · 의료 1,052 1,463 2,928 3,170 4,686 1,471 1,023 

영상 · 공연 · 음반 2,360 1,963 2,790 2,706 2,678 891 1,064 

게 임 1,126 940 1,762 1,683 1,427 535 544 

유통 · 서비스 608 1,092 2,046 3,043 2,494 927 1,365 

기 타 342 593 616 1,668 1,570 280 500 

합 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7,335 7,817 

초기 중기 후기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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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3,635억 원으로 전체투자의 46.6%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였으며, 보통주가 1,498억 원으로 19.2%였다. 반면 해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30억 원 감소하였다.

•  프로젝트 투자가 전년 동기(11.4%) 대비 2.0%p증가한 13.4%로 확대되었고, 보통주 투자

는 19.2%로 전년 동기(17.7%) 대비 1.5%p 증가하였다. 반면 해외투자 비중은  7.2%로 전년 

동기(10.9%) 대비 3.7%p 감소하였다.

•  지역별로는 서울(51.8%)을 비롯한 수도권(79.6%) 소재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해외 7.3%, 지방 7.1% 등의 순이었다. 해외기업에는 25개사 570억 원(7.3%)이 투자되었다.

유형별 · 지역별 
신규 투자

     (단위 :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5 2017. 5

보통주 2,403 3,425 3,297 4,226 4,437 1,298 1,498 

우선주 4,887 5,038 6,103 8,786 10,398 3,397 3,635 

CB · BW 1,833 3,049 3,276 3,272 2,823 888 881 

프로젝트 2,459 1,944 2,681 2,471 2,427 842 1,053 

해외투자 751 389 1,036 1,951 1,147 800 570 

조합 지분 투자 0 0 0 152 271 110 180 

합 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7,335 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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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회수
•  5월까지 회수원금은 2,571억 원이며, 그 중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비중이 50.6%로 

가장 높았고, 프로젝트가 20.6%, IPO 16.7%였다.

•  특히, 5월은 주식 투자의 회수비중이 높았는데, 67건의 거래를 통해 157억 원을 회수하였

으며, 이 중 주식매각을 통한 회수가 102억 원(6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식상환을 통한 회수가 49억 원(31.2%)이었다.

•  5월에는 코스닥시장에 3개사(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3호,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10호, 

미래에셋대우기업인수목적1호)가 상장되었으며, 이중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10호, 미래

에셋대우기업인수목적1호 2개사가 VC투자를 받았다.

     (단위 :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5 2017. 5

IPO 1,220 1,072 1,411 2,784 2,817 1,432 429 

M&A 72 22 163 150 329 41 114 

프로젝트 1,533 1,613 1,639 1,605 1,924 888 529 

장외 매각 및 
상환

주식 2,655 2,363 3,080 3,724 3,724 1,179 975 

채권 1,165 1,025 1,311 1,614 1,045 330 326 

기타 188 736 217 342 476 92 198 

합 계 6,833 6,831 7,821 10,219 10,315 3,962 2,571

투자 회수

※ 자료원 : 한국거래소

10 10.0

20
20.0

30
30.0

40

40.0

50

50.0

60

60.0

70 80.0

70.0

0 0

(개사) (%)

’13 ’14 ’15 ’16 ’16. 5 ’17. 5’12

5863.6
73.0

49.3
55.0

51.4
50.0

63.6

SPAC 수

SPAC 제외한 IPO 수

VC 투자 비율

41
33

2627

35

14

22

12

36

15 1413

8

3
7

2

64
60

0

VC 투자를 받는 기업의 IPO 수

45



시장 동향 MARKET TREND38   |

※ 자료: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Europe”, “Venture Capital Report. China”

•  (중국) 2017년 1분기까지 10개의 펀드가 신규 결성되었으며 결성 금액은 9억 2천만 달러

(1조 290억 원)로 전년 동기(29억 2천만 달러) 대비 68.5% 감소함

•  (유럽) 2017년 1분기까지 15개의 펀드가 신규 결성되었으며 결성 금액은 22억 3천만 유로

(2조 6,632억 원)로 전년 동기(29억 유로) 대비 23.1% 감소함

•  (비교) 2017년 1분기까지 펀드 결성 금액은 한국이 6,672억 원으로 유럽은 한국의 4.0배 

수준, 중국은 1.5배 수준임

투자 재원

(VC 포커스) 해외 1분기 벤처캐피탈 통계(중국, 유럽)

0

10$1.00

$

$3.00

$2.00

$4.00

$5.00

$6.00

$7.00

$8.00

20

30

40

50

60

70

80

($B) (개)

’13

$3.27

’14

$7.33

’15

$7.54

’16

$7.01

’16. 3

$2.92

’17. 3

$0.92

금액($B)

펀드 수

43

60

69

39

10 10

0

€1.00

€

€3.00

€2.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20

40

60

80

100

120

(€B) (개)

’13

€5.68

’14

€5.77

’15

€6.67

’16

€8.77

’16. 3

€2.90

’17. 3

€2.23

금액(€B)

펀드 수

90

96 94 96

26

15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2017. July | 39

펀드결성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6. 3 2017. 3

중국 36,575 81,986 84,335 78,407 32,660 10,290 

유럽 67,835 68,910  79,658  104,738  34,634  26,632  

한국 16,742 26,057  27,146  31,998  8,956 6,672 

*환율은 2017년 3월 말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1달러=1,118.50원, 1유로=1,194.28원)

•  (중국) 2017년 1분기까지 총 422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총투자금액은 106억 4천만 달

러(11조 9,008억 원)를 기록함

•  2017년 1분기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 기업인 Hangzhou Koukou Xiangchuan Network 

Technology, 가전제품기업인 Leshi Zhixin Electronic Technology 등이 가장 많은 VC투

자를 받은 기업임

2017년 1/4분기 신규투자기업(중국)                                                                                   (단위 : 백만 달러)

순 위
2017년 1/4분기

기업명 금액

1 Hangzhou Koukou Xiangchuan Network Technology 1,100

2 Leshi Zhixin Electronic Technology [Tianjin] 701

3 Shenzhou Ucar [Tianjin] 670

4
Shanghai Sairuidi New 

Energy Automotive
600

5 Youxin Hulian [Beijing] information Technology 500

•  (유럽) 2017년 1분기까지 총 548건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총투자금액은 28억 3천만 유로

(3조 3,798억 원)를 기록함

신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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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분기 유럽에서는 식료품 배달업체인 Picnic B.V., 영국의 P2P 대출 플랫폼인 

Funding Circle이 가장 많은 VC투자를 받은 기업임

2017년 1/4분기 신규투자기업(유럽)                                                                                   (단위 : 백만 유로)

순 위
2017년 1/4분기

기업명 금액

1 Picnic B.V. 100

2 Funding Circle 94

3 Cell Medica Ltd. 69

4 Vestiaire Collective SA 58

5 Breath Therapeutics 44

•  (비교) 2017년 1분기까지 신규투자는 한국이 3,974억 원으로 중국은 한국의 29.9배 수준, 

유럽은 8.5배 수준을 기록함

•  2013년~2016년까지의 중국의 신규투자 연평균성장률(CAGR)1)은 99.3%로 유럽의 

19.6%, 한국의 15.8%와 비교하여 현격히 높은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신규투자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6. 3 2017. 3

중국 60,511 220,233 554,217 479,054 140,148 119,008 

유럽 78,345 102,469  165,049  132,685  32,604  33,798  

한국 13,845 16,393  20,858  21,503  3,799 3,974 

*환율은 2017년 3월 말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1달러=1,118.50원, 1유로=1,194.28원)

(VC 포커스) 해외 1분기 벤처캐피탈 통계(중국, 유럽)

1) 연평균성장률(CAGR)은 
  기하평균으로 산출하였다.

0

500

€2.00

€

€6.00

€8.00

€10.00

€4.00

€12.00

€14.00

€16.00

1,000

1,500

2,000

2,500

(€B) (개)

’13

€6.56

’14

€8.58

’15

€13.82

’16

€11.11

’16. 3

€2.73

’17. 3

€2.83

금액(€B)

건수(deals)1,775 1,745

1,944

2,114

498 548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2017. July | 41

•  (중국) 2017년 1분기까지 건수기준으로 43건 (79.6%)이 IPO, 11건 (20.4%)이 M&A를 통한 

회수인 것으로 나타남

•  (유럽) 2017년 1분기까지 건수기준으로 61건 (85.9%)이 M&A, 10건(14.1%)이 IPO를 통한 

회수인 것으로 나타남

•  (비교) 2017년 1분기까지 중국의 회수유형은 대체로 IPO를 통한 회수를 하는 한국과 비슷

한 추세를 보였고, 유럽은 주로 M&A를 통해 회수하는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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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한국모태펀드 6월 수시 출자사업 최종 선정 결과, 선정 조합 수 4개, 

최소 결성 규모 1,238억 원, 모태 출자액 216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환경계정 출자 분야 미래 환경산업에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가, 중진 계정 출자 분야 KVF 결성 목적에는 지유 투자, 한국투자파

트너스가, 문화계정 출자 분야 문화산업투자 KVF 결성 목적에는 쏠

레어인베스먼트가 각각 선정되었다. 

2017년 교육계정 출자사업 최종 선정 결과, 고려대기술지주, 부산연

합기술지주, 서울대 기술지주, 연세대 기술지주, 전남대 기술지주가 

운용하는 5개 조합이 선정되었으며, 최소 결성 규모는 171억 원, 모

태 출자액 120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2017년 2차 출자사업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으며, 출자금의 규모는 총 478억 원이며, 문화계정에는 총 328억 

원을 출자할 예정으로, 방송드라마와 NEW 콘텐츠 분야에 각각 228

억 원, 100억 원을 출자하며, 펀드 결성 목표액은 380억 원, 200억 원

이다. 관광계정은 관광산업 육성 분야에 150억 원을 출자하며, 펀드 

결성 목표액은 270억 원이다. 

한국산업은행

2017년 PEㆍVC 펀드 출자사업 서류심사 결과, 지원한 50개 운용사 

중 20개가 통과했다. PE펀드 10개사, VC펀드 10개사 각각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VC펀드의 경우 대형 1개사, 중형 4개사, 소형 

2개사, 중기특화 1개사, 루키 2개사가 통과하였다. 

한국산업은행의 이번 출자사업 주요 분야는 △7대 유망서비스산업 

△성장 기업 M&A △회수시장 활성화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출자 규모는 △대형(3,000억 원 이상) 2곳에 각각 350억 원 △중형

(800억 원 이상) 2곳에 250억 원 △소형(800억 원 미만) 2곳에 150억 

원 △루키(300억 원 미만·설립 3년 미만) 1곳에 100억 원으로 잡았

다. 한국산업은행은 향후 현장실사와 2차 구술심사(PT)를 통해 7월 

중순께 최종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최종 

선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펀드 결성을 완료해야 한다.
 

한국성장금융

한국성장금융에서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 기조에 부응

하기 위해 ‘기술금융 투자펀드’ 추가 조성에 나선다. 2015년 이후 3번

째로 조성된 이번 펀드의 출자규모는 550억 원이고, 위탁운용사들은 

매칭투자를 통해 최소 2,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6월

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간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5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투

자용TCB 기술등급 상위 5등급(T5)을 받았거나, 기술가치평가를 받

은 기업으로 약정총액의 80% 이상이 투자된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기술평가에 따한 금융지원 필요

성이 높아진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투자가 적극 지원된다. 성장금융은 펀드

가 이러한 신산업분야 기업에 투자할 경우 성장사다리펀드의 성과보

수 일정액(10% 이내)을 운용사에 추가 지급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신

설할 계획이다.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은 자펀드 ‘e-신산업 초기기업 육성펀드’의 

운용사로 LB인베스트먼트와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를, ‘e-신산업 

성장기업 육성펀드’의 운용사로는 송현인베스트먼트을 선정했다. 

LB인베스트먼트와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는 각각 255억 원과 245

억 원을 출자받아 3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야 하며, 성장기업 

펀드의 운용을 맡은 송현인베스트먼트는 750억 원을 지원받아 900

억 원 규모의 조합 결성에 도전한다.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한국산업은행 벤처펀드 출자사업 숏리스트

구분 출자규모 접수현황

대형
700억 원

(350억×2개사)
LB인베스트먼트

중형
500억 원

(250억×2개사)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티에스인베스트먼트

소형
150억 원
(1개사)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

엠지인베스트먼트

중기특화
150억 원
(1개사)

IBK 투자증권

루키
100억 원
(1개사)

대덕벤처파트너스

인터밸파트너스

자료 : 한국산업은행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투자 관련 규제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조성 및 인프라 마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부터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는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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